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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범은 잡혔지만 끝나지 않은 싸움…'허수아비' 8.1%  종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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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ENA 월화드라마 '허수아비'. (사진=ENA 제공) 2026.05.2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강주희 기자 = 이춘재 연쇄살인 사건을 모티브로 한 ENA 월화드라마 '허수아비'가 8%대 시청률로 종영했다.

27일 시청률 조사기관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전날 방영된 '허수아비' 마지막회 시청률은 8.1%(전국 기준)로 집계됐다.

최종회에서는 강태주(박해수)가 30년의 세월이 흐른 뒤에도 진실을 되찾기 위한 싸움을 이어가는 모습이 그려졌다.

강태주는 서지원(곽선영)과 함께 윤혜진(이아린) 시신 은닉 사건이 진실을 찾기 위해 살인 사건의 진범이자 은닉 사건의 목격

자인 이용우(정문성)의 증언을 요구했다.

강태주의 말대로 '경찰이 묻은 진실을 살인범이 밝히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했다. 임석만(진석찬)의 재심 재판에 이용우가

증인으로 참석해 자신이 진범이었음을 스스로 입증했다. 이용우의 증언으로 임석만은 30년 만에 무죄를 선고 받았다.



강태주의 폭로로 차시영(이희준)도 법정에 섰다. 그러나 차시영은 여전히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고, 그와 공조한 형사들도 법적

처벌을 피하면서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시사했다.

'허수아비'는 1986년부터 1991년까지 국내에서 발생한 이춘재 연쇄살인 사건을 모티브로 한 드라마다.

진범이 잡히며 사건은 종결됐지만 여전히 과거의 아픔 속에 살아가는 이들의 이야기를 작품에 옮겨 시청자들의 호평을 받았다.

여기에 과거와 현재를 오가며 진범을 추리하는 연출 기법과 박해수·이희준·곽선영 등 배우들의 열연이 더해지며 몰입감을 높였

다.

'허수아비' 후속으로는 이재욱·신예은이 주연을 맡은 '닥터 섬보이'가 다음 달 1일 방송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zooe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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